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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스펠드, 여왕이신 마리아 관구 

 

출 생:  1936년 2월 27일  아헨 

서 원:  1968년 7월 9일  코스펠드 

사 망:  2023년 3월 19일  코스펠드, 안넨탈 수녀원 

장 례:  2023년 3월 28일  코스펠드, 수녀원 묘지 

 

마리아 루이스는 페터 루이스와 오스트렌더라는 처녀명을 지닌 엘리사벳 루이스의 딸이었다. 

기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마친 다음, 루이스는 식료품점의 판매사원으로 견습기를 시작했다. 

그 이후에도 판매원으로서의 일을 계속했다. 중간에 스위스에서 1년 간의 가정 경제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일찌기 어머니가 병이 들어 마리아가 살림을 해야했기에 가정 관리 일은 친숙한 

분야였다. 1959년과 60년에 부모님을 여의면서 두 남동생들도 돌봐야 했다.    

그 무렵 루이스는 점점 어린이 집에서 일하고자 하는 오랜 소망을 실현할 생각에 빠져 들었다. 

동생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1962년 2월 1일에 한도르프 빈첸츠베르크에서 소년 그룹의 보조로서 

일을 시작했다. 루이스는 남동생들과 지내면서 남자아이들을 다루는 법을 습득한 상태였다. 

루이스의 능력이 알려지면서 1963년 10월에 의무에서 벗어나 어린이 집 교육자 과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마친 다음에는 노틀담 수녀들과 함께 빈첸츠베르크에서 일을 계속해 갔다.  

이로 인해 그 자신이 수도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 1965년, 코스펠드에서 수련기를 

시작했다. 서원 후 한도르프의 어린이 집으로 돌아가 65세가 될 때까지 일했다. 아이들을 위한 

수녀의 연계에는 한계가 없었다. 깊은 신앙과 실질적인 감각으로 수녀는 많은 문제들을 

다스려갔다.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수녀의 이해력에도 끝이 없었다. 수녀는 죽는 순간까지 어린이 

집의 이전 원아들과 연락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그들을 기쁘게 도와주었다. 

한도르프 사도직을 떠나면서 바슈타인으로 와 수녀원을 철수하는 수녀들의 일을 보조했다. 

2002년에는 뮨스터의 립프라우엔슈티프트로 이전하여 주방에서 수녀들의 복지를 위해 양식을 

마련해 주었다. 이 분원 역시 2011년에 문을 닫게 되자 뮨스터의 학생 기숙사로 옮겨 왔다. 이 

분원은 완전히 보수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마리아 미랄다 수녀는 2019년, 코스펠드의 안넨탈 

수녀원으로 이주해 들어왔다. 몇 년 간 기력이 쇠하면서 살루스 동으로 옮겨야 했다. 수녀는 최근 

2월까지도, 전에 발병했었던 백혈병이 멈추었음에 기뻐했다. 안타깝게도 건강 문제가 재발했다. 

수녀는 수녀원 내의 보살핌이 충분하다고 보고 죽음을 준비했다. “나 준비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종신 서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2023년 3월 19일 주일, 늦은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   

수녀의 모토는, “이대로 하느님을 흡족하게 해 드리는지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라, 모든 행위를 

두고 그분께 여쭈어라.”이다. 마리아 미랄다 수녀는 삶을 이 모토대로 살았다. 하느님께서 삶의 

중심이었으며 수녀는 그분의 조언을 기쁘게 따랐다. 우리는 마리아 미랄다 수녀를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것이 이제 하느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믿는다.  


